
현장답사를 마치며 

한울 팀 2기 단원 심우빈 

 에너지 전환 청년 프런티어에 지원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활동인 현장 답사를 마

치고 왔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담당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생각했던 활동

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인해 팀이 진행하는 모든 인터뷰에 참가하지는 못했고, 세 가지 

인터뷰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부안 등용마을을 직접 기획하고 만드셨던 

이현민 센터장님과 전주의 한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안 등용마을

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해 방문

객들을 안 받는다는 글을 봐서 어떻게 인터뷰를 할지 고민했는데, 다행히 마을 

방문이 아닌, 카페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과의 인

터뷰는 정말 많은 정보와 새로운 시야, 그리고 한계점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

니다. 우선 부안 등용마을이 어떠한 이유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되려 했는지, 어

떠한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주민들과 어떻게 다같이 진행하게 되었는지 등의 이

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생각했던 주민들의 공감에 대한 생각

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터뷰

에서 제가 아직까지 떠올리고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정부가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가치에 대한 홍보를 통

해 원하는 것을 발굴해내면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장

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줄 테니 내려와 

라는 홍보였는데, 오히려 가치를 홍보하고 내려오게 하는 것은 정말 신선한 방법

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주 에너지센터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주 에너지센터의 

경우 다양한 교육과 에너지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분들의 말씀은 

시민분들의 인식이라는 기반이 존재해야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 에너지센터가 진행하는 에너지 축제가 정말 인

상깊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연극과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가족 단위의 참

가도 가능하게 해주고, 단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열효율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변환의 인식 확대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군데 인터뷰를 한 후 다음날에는 멘토님의 소개로 완주 소셜

굿즈센터측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농촌, 아파트, 청년 창

업, 일반 창업 등 공동체를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

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우려

했던 귀농 귀촌 청년들의 공동체 적응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같이 참여를 해서 역할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용 마을의 사례에서 들었던 행정이 자주 바뀌어서 일이 진행되다가 삐걱거리는 

문제도 민간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 더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저희가 생각한 방향은 얼추 맞고, 약

간의 수정이 들어간다면 좋은 솔루션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해 당사자들 및 정책 관련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생

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갈등부터 행정 부처와의 불협화

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풀기 어려운 문제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월4

일에 있을 솔루션 발표회 전까지 어떻게 해야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